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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rchitectural activities related to Korean society in Jichang district in North East China,

focused on the articles of Manseon-ilbo published the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nstruction-related

contents in the area closely connected with topical interest, publicity, and enlightenment as a local media source

provide positive grounds about pending issues in colonial situations.

This paper handles with articles issued in the 1940's newspapers just before the Pacific War. At that time

Japanese enter in the Chinese continent, and construct a stable basis in the intimate association with Germany

and Italy, countering against the United State.

Among articles regarding architecture, most of contents are based on healthcare and public facilities, and urban

planning. Overwhelmingly the most popular articles are about new constructions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residential matters. The shortage of goods and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resulted in urban and

house problems, which were particularly much more serious in Korea society. Such social atmosphere made all

activities regarding building constructions, in particular educational facilities, in civil level rather than the help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us, through education and house matters we can read a slice of Korean

society to survive in the colonial environment of Jichang district.

주제어 : 일제강점기, 만선일보, 길장지구, 한인

Keywords: Japanese colonial period, Manseon-ilbo, China Jichang, Korean peoples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길장지구에서 간행된 대표적인

신문인 《만선일보(滿鮮日報)》의 기사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사회와 관련된 건축 활동을 살펴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A00008)

** Corresponding Author : dsharn@hanyang.ac.kr

것이다. 그동안 길장지구의 한인사회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독립운동 내지 이주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한인들의 일반적인 사회조직과 구조, 생활실태 등 주

로 역사학이나 인문학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며,

《만선일보(滿鮮日報)》에 대한 연구 역시 인문학 쪽에

서의 연구 성과가 나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

적인 연구 성과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려실, 조선영화의 만주 유입: 『만선일보』의 순회영

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2집,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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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장춘에 있던 만주토목건축협회 신경 분관의 전경(1933년, 2008년, 2012년 현재), 2008년도의 사진을 보면 일 개층이 증축되

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는 철거되었다. [출처: 長春近代建築圖鑑(2011년, 좌와 중), 필자촬영(우)]

김화선, 『滿鮮日報』에 수록된 일제말 아동문학 연구,

비평문학 제19호, 2004년

변옥정, 일제 강점기 만주 유이민 소설 연구: 「만선일

보」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7년

오양호, 滿鮮日報 文藝欄 硏究, 인천대 학술논문집 제20

집, 1995년

오양호, 1940年代 超現實主義詩 考察,1 :<滿鮮日報> 所

在詩를 중심으로, 인천대 학술논문집 제16집, 1991년

정진석, 滿州의 한국어 言論史 연구; 滿州日報(1919)에서

滿鮮日報(1945)까지, 신문연구 제47집, 1987년

《만선일보(滿鮮日報)》는 이러한 인문학에서의 접근

이외에도 그 기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만 한 것으로

는 15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한인과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관련된 이 지역의 건설 활동에 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은 정치, 사회, 문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구축물이므로 이러한 건설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명은

기존의 연구 분야가 규명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층위

의 모습을 밝혀 낼 수가 있다.

특히, 언론매체로서의 신문이 가지고 있는 시사, 홍보,

계몽 등의 기능으로 볼 때 건축에 대한 조명은 일제의

길장지구 한인 통치에 대한 또 다른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계에서

는 길장지구를 포함한 만주국 내 한인 사회와 관련 건축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반도 세워져 있지 않다. 다만 개별적인 건물을 통한

간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연구

성과 역시 농촌취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인 연구 성과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일학, 중국조선족 농촌주거공간의 특성과 변천에 관

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0년

임금화, 두만강 북안 조선족 농촌마을 공간구조 및 주

거형태의 변천, 청주대 박사학위논문, 2008년

김정호, 동북지구 전통민거와 거주문화연구, 중앙민족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4년

김준봉, 중국 동북지역 한인동포 전통민가 평면의 분류

와 특성,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00년

따라서 본 연구는 당시 《만선일보(滿鮮日報)》라는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은 길장지구를 포함한 만주국 일대

의 한인 관련 주요 건설 활동을 조명함으로써 일제가 이

지역에서 한인 사회를 어떻게 식민지 공간으로 편입하여

조직화 시켰는지 그 물리적인 양상을 규명해 보는데 의

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길림, 장춘 지역을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삼았으나 자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가능한

범주에서는 이 지역을 이탈하더라도 그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만주국 전반에 걸친 공간을 대상으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분석 자료인 《만선일

보(滿鮮日報)》의 기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길장 지구에

국한되지 않고 만주국의 타 지역 경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차적으

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만선일보(滿鮮日報)》 한인 관련 기사 12542건을 검토

하여 4520건의 어느 정도 연관성이 높은 기사로 확인 되

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 토목, 도시 관련 기사

를 328건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1940

년대의 기사 118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신문기사로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확인을 요하는 것은 당

시 만주토목건축협회에 의해 길장 지구에서 간행된 건축

관련 유력 잡지인 《만주건축협회잡지(滿洲建築協會雑

誌)》와 《만주기술협회지(滿洲技術協會誌)》, 일제강점

기 국내에서 간행된 유일한 건축 관련 잡지인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내용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만선일보의 설립 배경1)

1) 이 내용은 두산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백사사전, 위키백과사전

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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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선일보는 만주국 수도였던 신경(新京:지금의 長春)

에서 발행되고 있던 친일적 한국어 신문 《만몽일보(滿

蒙日報)》가 용정(龍井)에서 발행되고 있던 역시 같은

친일적 한국어 신문 《간도일보(間島日報)》를 통합하여

1937년 10월 21일 당시 단일지로 발간하면서 제호를 바

꾼 것이다. 《만몽일보》는 1933년 만주사변 후 지금의

창춘[長春]인 신경에서 창간된 일간신문이다.

당시 만주에는 15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

이 살고 있었다. 정책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언론을 조

작하고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일제는 만주에서

발행되고 있던 두 한국어 일간신문를 통합함으로써 언론

통제정책을 단행하였다. 일제는 이 신문을 통하여 그들

이 정치구호로 내세우고 있던 '만선일여(滿鮮一如)'를

달성하고, 5족협화(五族協和)2)를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Fig.2 1924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소개된 만선일보의 창

간준비 기사

만선일보로 새로 출발한 다음해인 1938년 말에는 일제

로부터 많은 자금을 보조받아 조·석간을 발행하고, 국내

에도 지국을 설치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였다. 초기에는

사장에 이용석(李容碩), 역대 고문에 진학문(秦學文)·최

남선(崔南善), 편집국장에 염상섭(廉想涉)·홍양명(洪陽

明), 기자로 안수길·박팔양·이석훈 등 유명 언론인과 문

인들이 참여하는 등 한국인이 취임, 활동하였으나 1940

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1945년 광복 때까지 만주지방 유일의 한국어 신문으로

발행되었다. 박영준(朴榮濬)·염상섭·안수길(安壽吉) 등이

이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였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다수의 한국어 신문이 폐간된 상

황에서 한국어로 발간된 만선일보는 민족문학을 유지 계

승했다는 측면도 갖고 있었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러한 지적에는 만선일보가 한국어 신문으로 유지할 수

2) 오족은 조선족·중국한족·만주족·몽고족·일본족를 지칭하는 용어

임

있었던 이유는에 대하여 한국민에게 자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만 한국인에 대한 만주국의 계몽적

필요성 때문이라는 반박이 있다. 만선일보는 1945년 태

평양 전쟁 종전으로 후원자인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폐간되었다.

Fig.3 과거 장춘(長春)의 동지가(同志街)에 있던 만선일보 사

옥 전경(좌)과 현재 철거되어 변화된 모습(우)

(출처: 中國記憶論壇, www.memoryofchina.org, 필자촬영)

3. 1930년대 재만 한인의 직업 현황

농업은 이 지역의 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

업이었으나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 비율은 축소되는

추세였다. 일본의 만주 지역에 대한 통치가 뿌리를 내림

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종의 한인들이 늘어났다. 장춘지

역에는 일본 장춘영사관 관내 6개 현의 조선이주민은

1922년에 2350가구, 11750명인데 농업을 제외하고는 쌀

장사, 돈장사를 위주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특산물상, 잡

화상, 운수업 등에 40명, 여인숙업에 6명, 요리점에 5명,

약재상에 2명, 정밀업에 2명 정도였다. 1934년도에는 관

내 조선인주민은 2661가구, 시가지 거주민은 1224가구였

으며 이들 가운데 일본측 및 위만주국측의 관리 및 은행

직원으로 일하는 조선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거류

민이 대부분은 소장본의 상공업자, 점원, 직원이었다. 또

한 신경, 장춘에서 정미업은 조선이주민의 독점업종이었

으나 이후 일본 대자본의 충격을 많이 받았으며 사평가

는 대 한국물산수출상으로 한때는 만주에서 꼽는 지위에

있었으나 평제선 오지의 개발로 인하여 과거의 명성을

잃고 말았다.3)(Tab.1참조)4)

그리고 길림지역에는 화전, 몽강, 반석, 액목, 돈화, 서

란, 쌍양 각 현의 조선이주민은 1922년에 2430가구,

11796명이며 유벌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았다. 일반 상업

으로는 곡물매매와 여관업을 경영하는 자가 15가구, 이

밖에 요리점, 잡화상, 의사 등이다.5) 1934년이 되면 이

3) 주성화, 중국 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주), 2007년, 246쪽

4) 1934년도 통계는 재만조선인개황, 1936년은 재만조선인현세요람

에서 각각 인용하였음, 관동주는 포함하지 않았음.(이 표는 주성화

의 저서인 중국 조선인 이주사[한국학술정보(주), 2007년, 243쪽]에

서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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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1934년 6월 1936년 6월

호수 남 여 합계 호수 남 여 합계

농업

목축업

어업

정미업

金貸業

質屋業

工事請負業

사진업

물품판매업

약업

상업

여관업

음식점업

요리점업

이발업

은행직원

官公

교원

의사

대서업

日用人

운수업

기타직업

무직

비종업원

99520

14

47

240

100

52

168

89

3438

358

3491

854

1227

376

168

795

1638

758

241

61

9894

-

7439

2010

-

181361

38

149

804

140

105

373

117

6499

482

7889

1544

1667

837

320

1053

1783

964

384

74

20881

-

12773

2485

-

156206

18

67

494

53

77

65

39

2536

225

4059

1348

2453

2600

99

287

413

380

199

20

10629

-

7790

1464

-

337567

56

216

1298

193

182

438

156

9035

707

11948

2892

4120

3437

419

1340

2196

1344

583

94

31510

-

20563

3949

-

130065

26

26

385

94

133

221

166

3079

493

4301

928

1454

384

174

2014

2240

1291

281

89

9933

24

7347

2718

-

296967

52

45

1272

180

271

479

297

5882

731

9593

1866

2057

863

275

3349

2869

1655

490

129

22357

44

12764

5080

96497

218058

20

17

795

99

192

210

118

3070

386

4459

1434

3000

2816

233

602

1219

974

269

45

12075

44

8463

3988

143651

513023

72

62

1967

279

463

689

413

8932

1117

14052

3300

3057

3679

507

3951

4088

2629

759

174

34432

88

21227

9068

240130

합계 132978 242722 191521 434243 167866 466046 406136 872182

Tab.2 1934년, 1936년 재만조선인 직업분포

지방 총수
농업

임업
어업 광산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

자유업

가사

사용인

기타유

직업자
무직

총수 931507 527463 5428 5331 30041 40654 5072 37623 62876 56052 181967

신경 7032 579 55 15 541 945 63 536 321 410 3567

길림 76129 54971 1244 43 2036 2030 310 3003 1097 2325 9070

Tab. 1 1937년 만주 전역 및 길림성, 신경(장춘) 지역 성별조선인 직업분포

지역의 조선이주민 2800가구 가운데 약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상업은 잡화상, 요리점, 여관업, 음식점을 위주

로 하였으며 요리점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었다.6)

(Tab.2 참조)7)

여기서 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공사청부업에 종

사하는 가구는 1934년에 169호, 2년 뒤인 1936년에 221

호로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과 관련된 업

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다른 업종에 비하여

증가의 폭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7년의

5) 주성화, 중국 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주), 2007년, 165쪽

6) 주성화, 중국 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주), 2007년, 246쪽

7) 이 통계는 康德 4年末 滿洲帝國現住人口統計에서 인용하였음(이

표는 주성화의 저서인 중국 조선인 이주사[한국학술정보(주), 2007

년, 243쪽]에서 재인용한 것임.)

통계자료8)에 따르면 반대로 공사청부업은 187호로 오히

려 감소하고 있어 공사청부업의 부침이 심했음을 보여준

다. 만주국의 상황을 심도 있게 연구한 윤휘탁은 조선인

들의 직업에서 공사청부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종사자와

지식인 집단의 비중에 매우 낮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것은 다시 말해서 건축 관련 업종에 한인의 역할이 매우

빈약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1940년 1년간 만선일보

의 기사 가운데 건축업에 종사하는 인물로 소개된 것은

단 1건9)에 불과했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그 상황을 미루

어 짐작해 볼 수 있다.

8) 윤휘택,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혜안,

2013년, 251쪽

9) 건축업계의 왕자라는 제하로 金工務所의 金祐民씨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가 있는데 그는 산동성 제남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조선

인 건설업자였다.(만선일보, 1940년 6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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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40년 만선일보의 한인 관련 건축 기사

1940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일제가 중국 침략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을 침략 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착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를 비롯한 만주국 지역 내에서도 극도의 물

자부족에 내몰리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은 일본화를 강요

하는 한편, 창씨개명을 비롯한 식민지 전역에 걸쳐 신사

가 설치되어 신앙과 정신까지도 통제를 하였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은 만선일보의 기사 속

에 그대로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다.

4-1. 만선일보 건축 관련 기사의 특성

만선일보는 조간과 석간이 동시에 발행되었는데 1면은

당연히 당시 가장 중요시 되던 일제의 전쟁 동향과 세계

각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것으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반면

건축 관련 기사는 조석간의 2, 3면에 보도가 되다가 점

차 북만(北滿)과 간도(間島) 부분이 별도의 지면으로 할

애 되면서 이 부분으로 옮겨가게 된다.10) 이후 신문의

면수가 대폭 증가 되고 편제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북만

(北滿), 남만(南滿), 지나(支那)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판

(綜合版)과 간도동만판(間島東滿版)이 고정된 지면으로

정착되자 여기서 간헐적으로 확인이 된다.11)

물론 다른 기사의 양으로 보면 건축 관련 기사는 매우

빈약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마 보도의 내용도

대부분 매우 간략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축 분야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을 들춰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 당국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음

을 강조하는 하고 면이 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금권, 부패에 대

한 견제 기능 보다는 일종이 홍보와 선전, 선동의 기능

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건축 관련 기사의 경우는

준비, 착공, 준공의 시차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용정(龍井)의 개척의학원(開拓醫學院) 같은 보도의

예가 그러하다.12)

10) 대략 1940년 4월 7일 조간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후 중

간에 구분 없이 기사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11) 이러한 판형의 구성은 1940년 6월 1일 조간에서부터 시작된다.

12) 1940년 2월 2일 첫보도를 한 이후 2월 14일, 5월 12일에 계속

상황의 진행과정을 보도하고 있다.

4-2. 만선일보 건축 관련 기사의 유형

1940년 만선일보에 보이는 한인 관련 건축 기사는 주

로 3가지 측면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하나는 교육시설

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문제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로는 공공시설에 관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교

육시설은 재만 한인들은 물론 식민지 교육에 열을 올리

던 일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건축

관련 기사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문

제는 당시 만주국의 건설과 조선반도로부터 한인들의 이

주로 인한 각 지역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초래한 것이

다. 게다가 전시 총동원에 따른 물자의 부족은 원활한

주택 물량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사회문제가

되었다.

(1)교육시설에 관한 기사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교육시설은 용정의 개

척의학원(開拓醫學院)처럼 학교 자체를 새로 신설하는

것13)에서부터 왕청현의 신흥초등학교처럼 교실을 증축하

는 것14), 연길 국민고등학교처럼 부지를 이전하여 새로

짓는 것15) 등 다양한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가

운데 흥미로운 것은 도광국민우급학교(道光國民優級學

校)에 관한 기사로 연길현 태양촌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 분교를 이전하여 한 곳에 모아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

다는 내용이다.16) 또한 학교의 유형도 유치원에서부터

국민우급학교, 국민고등학교 의학원아l나 농학원, 훈련소

와 같은 전문교육기관 등 현지의 실정이나 필요에 부응

하는 학교시설들이라고 하겠다.

교육시설에 관한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대부분 필요한 재원이 지역의 한인 유지

와 일반 민중들의 기부금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다는 점

이다. 보도 내용의 귀절을 인용해보면 “...현민의 힘으

로...”, “...지방의 제씨가 단언궐기야 학교건축 기부금 모

집에 착수하야...”, “...우리들의 열의와 노력으로...기금을

갹출...”, “...여기저기서 쟁선하여 설립자금을 거출하는

데...”, “...학부형들의 열성...” 등등의 표현이 보인다. 이는

한인들의 강력한 교육열을 일제가 신문이라는 보도 매체

를 통해 교묘하게 이용하여 각지 행정 당국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주택에 관한 기사

이와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 당시 길장지구를 포함한

13) 만선일보 1940년 2월 2일자 보도 내용

14) 만선일보 1940년 3월 21일자 보도 내용

15) 만선일보 1940년 5월 5일자 보도 내용

16) 만선일보 1940년 7월 24일자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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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 전반에 걸친 것17)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르지 못

하는 주택공급의 한계를 여실히 전해주고 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구가(求家)에 현상금을 거는 기현상”18)이라

든가 “주택지옥 비난에 房産의 변명”19)이라는 기사의 제

목이 말해 주듯 주택난의 심각성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

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인들의 주택난은 더욱 고통

스러운 것이었다. 1940년 6월 8일자의 시평(時評)은 그

것인 단순히 물량의 문제에만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의 제목은“주택난과 선계(鮮系) 자판책여하(自辦

策如何)”인데 그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내지인이나 만계 주택 소유자가 선계 사람들에

게 주택 임대를 기피하는 것은 조선인의 생활과 풍속에

적당하도록 조선식 온돌 기타 양식으로 개조되고 있다

는 사실이다...선계에 대한 임대 기피의 한 원인인 것도

물론이다. 조선인의 생활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20)

이것은 한인들의 독특한 주거문화가 이질적인 주거공

간과 손쉽게 융합하지 못하는 한인만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외에도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물자부족에 시달렸던

이 시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대도시 지역에

서는 철근 연화제의 주택만을 허가해 주던 방침을 바꾸

어 흙벽돌이나 토장조(土藏造)의 건축도 일정한 조건하

에서 허가하는 편법까지도 동원하고 있다.21) 건축 자재

난은 급기야 지옥(紙屋)22)이라고 불리는 기이한 유형의

주택도 출현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청부업자들에 의한

주택공사의 부실로 인한 한인의 피해도 종종 기사로 등

장하고 있다.23) 반면 보다 적극적인 타개책으로 일부 장

춘, 봉천 등의 대도시에서는 조선인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문제의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몇 가지의 기사를 보더라도 당시 “살인적, 지

옥”이라는 주택난의 표현은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니었

17) 숫자가 말하는 심각한 국도의 주택난이란 제하의 보도를 보더

라도 당시 주택문제가 얼마나 사호적인 문제였는지 알 수가 있다.

(만선일보 1940년 4월 23일자보도 내용)

18) 만선일보 1940년 4월 13일자 보도 내용

19) 만선일보 1940년 8월 26일자 보도 내용

20) 만선일보 1940년 6월 8일자 보도 내용

21) 만선일보 1940년 4월 5일자 보도 내용

22) 보도 내용에서 紙屋에 대하여 “그 건축법이 간단하야 재목집에

서 가장 헐한 오리목을 가져다가 닭의 장처럼 사괘를 마치어 노코

거기다가 드문드문 창살을 질러 노은 후 안과 밖은 양회포대와 같

은 종이로 발러 노코 역시 그러한 종이로 지붕을 이으면 되는 것이

다.”라고 하였다.(만선일보 1940년 4월 12일)

23) 예를 들면 “街營 주택의 문제”라는 기사 같은 것이다.(만선일보

1940년 5월 18일자 보도 내용)

고 그 피해는 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으며 그것

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고육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

다.

(3)공공시설에 관한 기사

공공시설에 관한 기사는 매우 드물게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 한인사회가 대부분 농촌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재 찾아진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방송국,

도서관, 공회당, 시민운동장, 박물관24), 공원 등에 관한

것이다. 다른 기사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이 가운데 몇 차례 연속적으로 보도된

것은 연길의 시민운동장과 공원에 관한 기사인데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25) 특히 공원의 계획은 이

를 담당한 기사의 이름까지 밝혀져 있는데 그는 일본인

하라다(原田)였다. 그 외에도 도시의 미화를 위한 시민은

동원한 대청소 행사라든가 식목행사 등과 같은 계몽적

활동에 대한 기사도 간혹 보이고 있다.

(4)기타

그밖에 한 가지 주목할 현상 가운데 하나는 당시 국가

총동원이라는 시국과 관련하여 만주국의 국도 신경, 즉

장춘의 건설과 관련하여 흥아근로봉사단(興亞建設奉仕

團)이 조선 반도 내에서 선발되어 파견되고 있다는 사실

이다. 1940년 4월 10일자 만선일보에는 조선 전국 260개

부군도(府郡道)로부터 대표를 1명씩 선발하고 학생대표

와 합하여 388명이 1개월간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

을 보도하고 있다. 뒤를 이어 1940년 5월 31일자 만선일

보에는 만주건설의 봉사에 조선학생대도 참가를 한다고

보도 하면서 특기반 11교, 보통반 12교26)의 참가를 전하

고 있다. 이는 일제가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징용과

군입대를 하는 징병 이외에도 건설 현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장소에 학생들을 봉사라는 미명하에 동원하고 있

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5. 한인 관련 주요 건축 시설

5-1. 장춘 속의 한인 거리

24) 박물관은 발해의 수도였던 동경성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당시

일제는 동경성 일대의 유적을 포함해서 온천, 경박호 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5) 만선일보 1940년 6월 24일자, 27일자 보도 내용

26) 특기반은 경성제대, 경성의전, 경성고공, 수원농전, 대구의전, 평

양의전, 세브란스의전, 치전, 대동공전 등의 학생들로 구성하고 경제

제대 법문학부, 동 예과, 법전, 경성 高商, 보성전문, 연의전문, 불전

사범 학생들은 보통반으로 편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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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한인과 일본이이 함께 거주하던 조일통 부근 지역의

1930년대 모습과 재건축을 위해 대부분 철거된 현재 모습

Fig.5 장춘 조선은행 지점 전경

장춘은 그 내부에 4개의 상이한 지역이 서로 시기적으

로 발전하여 어우러진 도시이다. 4개의 지역이란 구도시,

만철부속지, 상부지(외국인 교역장소), 신시가지이다. 특

히 장춘은 1932년 3월 만주국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신경

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37년 12월에는 만철부속지를 병

합하여 1942년 현재 신시가지구 10개, 농촌지구 6개로

확장되었다.27)

신경의 대표적인 한인거리는 매지정(梅技町), 조일통

(朝日通), 영락정(永樂町) 등이 그 지구로 형성되어 있었

다. 이 부근 일대엔 거주하는 한인의 숫자는 1938년 7월

현재 2000여명 정도(그 나머지 지역에 12,000명이 산재)

였다. 이곳에는 한인 이외에도 일본인, 몽골인, 약간의

러시아인이 혼합되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지구내에는

일본 영사관을 비롯하여 신경조선인협화회분회, 신경조선

인협화문화부, 신경조통학교, 기타 사회 각 단체 등 한인

인사회의 친목단체와 만주국지도단체가 몰려 있었다.28)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이 지역은 대부분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대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과거의 모습은

남기고 있는 영사관 등 몇몇 시설에 불과하다.29)

5-2. 영사관 등의 외교 관련 시설

용정 일본 총영사관건물은 일본 외무대신의 지휘를 직

접 받아 건설되었다. 영사관의 편제는 총영사 1명, 영사

(사법영사) 2명, 부영사 2명, 통역 1명, 문서 5명, 무전기

사 3명으로 이루어졌다. 나가다기 요다로가 초기 대리

총영사로 부임되었으며 총영사관 산에는 경찰부를, 각

영사 분관에는 경찰서를 설치하고 300여 명의 경찰을 배

치하였다. 영사관 내에는 영사실, 경리실(회계실), 무전실,

법정, 경찰서, 감옥 등이 망라되었다. 용정의 일본 총영

27)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 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년, 174-186쪽

28) 李臺雨, 新京의 朝鮮人街, 四海公論 제4권 제7호, 1938년

29) 2012년 7월 27일 현장 답사 시 현지 주민 王貴芬(女, 65세), 楊

占山(男, 80세)과 노상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 이 지역에 다수의 한

인들이 거주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현재도 주민의 일부가 조선족

이라고 전해 줌.

사관은 외교 사무를 떠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기구였

다.30)

1922년 11월 27일 이 건물들이 모두 화재로 소실되자

20여 만엔을 쏟아 부어 3년여 간 청사의 재건을 추진하

여 1926년에 청사가 준공되었다. 전체 대지 면적이

42944㎡이고, 건축면적은 2397㎡, 부속건물의 면적은

4300㎡이었다. 청사의 주변에는 높이가 2m가 넘는 담장

으로 둘러쌌으며 주요 청사는3층으로서 청사바닥은 철근

콘크리트, 벽은 붉은 벽돌, 외벽에는 미황색의 타일을 사

용하였으며 지붕에는 녹색페인트를 바른 양철지붕이었다.

지하실에는 감옥이 설치되었다. 청사 건물은 현재 용정

시 인민정부 사무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5-3. 은행 등 금융 관련 시설

조선이주민의 금융업 가운데 봉천 협제회사(協濟會社)

가 일본 독점자본의 부축 하에 등록자본 100만원을 가지

고 있었고 그 외에 간도흥업, 훈춘흥업, 투도구식산, 국

자가무역, 남만 안동 협성은행 등은 모두 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본업체들이 있었다.31)

그리고 조선반도와 연결 지어 재만 한인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조선은행 장춘지점으로 철도부속지의 중

심지인 남광장에 위치했으며, 1920년에 건설된 2층 벽

돌조건물이다.32) 입면은 기단부-본체-지붕상층부의 전

형적인 3단 층 쌓기로 구성되어있다. 기단부에는 발코

니가 둘러져있으며, 개구부사이의 벽체에는 기둥모양

으로 오려진 판재가 지붕 상층부까지 세워져 있다. 이

러한 기둥모양의 판재는 개구부사이에 규칙적으로 나

열되었다. 기둥은 가려져있지만 벽기둥을 연상시키고

있다. 또한 지붕상층부는 장식된 사각판재로 마감되었

다. 1층 창문은 3부분이 세로로 분절된 장방형창호이

30) 주성화, 중국 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주), 2007년, 169쪽

31) 주성화, 중국 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주), 2007년, 171쪽

32) 1987년에 3층으로 증축되었다. 3층도 2층과 같은 입면 디자인 속에서

증축되었다. 西澤泰彦, 図説「満洲」都市物語, 河出書房新社, 1996,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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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간도 용정촌 조선은행 지점 전경

(1931년 10월 21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사진)

며, 상부창호는 기하학적 곡선의 상인방을 가졌으며

창문은 3부분이 세로로 분절되었다. 건물입구는 2개의

단순한 사각기둥이 세워졌으며,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창방에는 서아시아의 식물문양이 조각되었다. 벽기둥

을 연상시키는 기법은 후기르네상스 매너리즘에서 유

행하던 방식이지만 원형에 충실한 전통어휘를 사용하

면서 장식어휘에 의한 벽기둥의 해체를 시도했다는 점

에서 아르누보(세제션)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하

얼빈지점의 지붕 상층부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설계한 이 건물의 특징은 그의

스승인 다츠노 긴고의 건축에서 빈번하게 사용했던

‘전기 다츠노식’으로 불리는 붉은 벽돌과 백색띠로 벽

면을 구성하고 있다33). 나카무라 요시헤이는 서울의

조선식산은행(1919년)과 천도교중앙교회(1921년), 그리

고 예산의 호서은행(1921년) 등에서 다츠노와 세제션

의 입면디자인방식을 적용했다. 조선식산은행과 예산

호서은행의 경우, 건물상부에만 벽돌을 이용해서 건물

전체를 2개의 띠로 둘러싸고, 벽돌을 교대로 쌓고 있

다는 점에서 다츠노식의 후기양식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서 장춘지점은 상하부에 전체적으로 흰색의 화강

암 또는 벽돌과 붉은 벽돌을 교대로 쌓았다는 점에서

다츠노의 후기양식이라기 보다는 전기에 해당한다.34)

사실 조선은행의 해외 지점 가운데 만주와 중국 동

북부에는 장춘지점을 포함해서 모두 21개의 지점, 파

33) 이것은 영국 퀸앤양식(Queen Ann)에 강한 영감을 받은 다츠노의 재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양식이다. 辰野金吾, 英国建築の概況, 工学

叢誌, 明治14年号, 1881.

34) 다시 말하면, 상부와 하부가 균등하게 채색띠를 두르는 방식은 1905년

에서 1914년 사이 설계된 초기 다츠노 긴고의 건축작품에서 빈번하게 일어

난다.예를 들어서, 만세교정거장(萬世橋停車場本屋, 1911), 일본은행 쿄토지

점(日本銀行京都支店, 1906), 일본생명 큐슈지점(日本生命九州支店, 1909),

모리오카 은행본점(盛岡銀行本店, 1911) 등이 그 중요한 예가 된다 1915년

이후에는 다츠노의 작품에서는 점차 백색띠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大内田史郎외 2인, 東京駅丸ノ内本屋の意匠に関する研究（その

２）帯形からみた丸ノ内本屋の意匠に関する考察,日本建築学会学術講演梗概

集,建築歴史・意匠, 2004, 361-362쪽.

출소,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장춘 조선은행 지점

과 달리 간도 용정촌에 설치된 조선은행 지점은 처음

에는 출장소로 시작하여 이후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건축물에 관해서는 현재 전경 사진이 하나 소개되어

있을 뿐인데 이 사진을 통해서 외관을 살펴보면 석재

를 조적직으로 쌓아 올리고 간략한 처마 끝에 코니스

를 돌려 간략하게 처리 하였으며 긴 창문의 상부는 둥

글게 처리한 다음 키스톤을 두었다. 또한 입구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합각면을 설치하였다. 대체로 간결하

면서도 은행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준다.

5-4. 조선인민회 관련 시설

조선인민회는 일본영사관의 기치 하에 조직된 친일단

체로서 표면적으로는 자치단체를 표방하여 한인들의 교

육, 위생, 권업, 민생, 생활개선, 풍속전승 등의 공공사업

에 종사하는 것을 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의

일본영사관을 보조하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건축의 형태는 각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Tab.3>와 같이 재료, 구조, 지붕형태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간도지역의 경우는 초기

에는 목조구조의 형식이나 지붕의 모습이 일본식의 풍격

을 따르는데 이는 당시 한반도 등의 지역에서도 보편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만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지

역의 조선인민회 건물은 화양절충식의 건축 풍격을 보이

고 건설비용 역시 높아지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금이나 규모에서 유세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만지구를 보게 되면 이곳은 가장 이른 시기

에 조선인민회가 세워지지만 전반적인 건물의 신축은 간

도지역보다 늦어 대부분 1931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의 형식은 통상 러시아식이나 근대 양풍 혹은 화양

절충식의 풍격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북만지구의 경우

는 러시아식, 만주식, 개량된 조선민가식의 세 가지 유형

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도 전자의 두 가지가 다수를 점

유한다. 원인은 만주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북만주지역은

러시아의 관할에 구역으로 도시의 모습이나 건축형태는

러시아식의 경향을 따라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만주문화

의 발원지였기 때문이다. 만주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는 북만주 지역에 이주한 한인개척민이 증가하여 각지에

는 50여개의 조선인민회가 만들어져 수량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지만 그 규모는 작아서 건축물의 규모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마도 조선인민회의 건축물은 가장 두드러지게 이 지

역 한인사회의 건축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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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조선인민회 회관

간

도

성

훈춘(후기)

-화양절충

-전목혼합

-우진각

-유리,나무

-캐노피설치

용정(1920)

-화식

-목조구조

-경산,우진각

용정(1930)

-화양절충

-전목혼합

-경산

-유리, 나무

-캐노피설치

빈

강

성

하얼빈(1918.08)

-러시아풍

-콘크리트

-아치창

모아산(1931.11)

-만주관식

-전목혼합

-경산

-유리, 나무

오상(1934.02)

-만주민가식

-흙벽돌

-초가경산

-유리, 나무

해륜(1934.03)

-러시아

만주혼합

-전목혼합

-평지붕,

경사지불

-아치유리창
취원창(1936.05)

-만주민가

-점토벽

-경산초가

아성(1933.09)

-만주관식

-전목구조

-경산기와

-玻璃木窗

삼

강

성
방정(1934.02)

-유리, 나무

-화식캐노피

임구(1935.09)

-조선민가

-목조구조

-직령창

-화식캐노피

파언(1936.11)

-러시아풍

-콘크리트

-유리, 나무

목

단

강

성
해림(1933.08)

-러시아풍

-전목구조

-경사지붕

-유리, 나무

신안진(1933.08)

-만주민가

-흙벽돌

-초가경산

-유리, 나무

동경성(1934.03)

-화식

-목조구조

-우진각

-유리, 나무

-화식캐노피

봉

천

성

영구(1934.03)

-화양절충

-전목구조

-평지붕

-유리, 나무

요양(1933.07)

-전목구조

-경사지붕

-유리, 나무

-2층 베란다

사평가(1925.05)

-화양절충

-전목구조

-유리, 나무

안

동

성

집안(1935.04)

-만주민가

-흙벽돌

-초가경산

-유리, 나무

장백(1935.04)

-화양절충

-전목구조

-기와경사

-유리, 나무

길

림

성

신경(1919.02)

-근대양풍

-전목구조

-평지붕

-유리, 나무

-중층

도뢰소(1932.12)

-만주민가

-전목구조

-초가경산

-화식캐노피

공주령(1934.04)

-근대양풍

-전목구조

-유리, 나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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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조선선축의 풍격을 결코 구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만주식, 화양절충식을 채용함으로서 식민지 통치의 야심

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5. 조선 농민 개척훈련소 관련 시설

만척은 조선 농민에 대하여 훈련소를 개설하여 일본국

에 입각한 정신과 실무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소는 선만척식훈련소와 강밀봉개척훈련소 두 개소가 있

었다. 이 시설은 “개간민으로서 중견인물을 양성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전자는 강원도 평강군 고삽면

세포리에 1938년 1월 21일 처음으로 개학식을 거행하였

다. 반면 후자는 길림 영길현 강밀봉에 장소를 선정하고

농민훈련소를 개설하여 1939년 11월 21일에 문을 열었

다. 이 훈련소에서는 훈련생 모두를 기숙사에 수용하고

식비 및 기타 일체를 지불하였다.35)

6. 맺음말

이상 길장 지구를 중심으로 만주국내의 한인 건축 관

련 만선일보의 기사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주요한

한인 관련 건축 시설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보았다. 만선

일보의 기사는 주로 학교시설과, 주택문제에 관한 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한인의 사회

상과 시국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은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의 건립에 있어서 한인들의 자금을 동원

하여 조달하고 있는 점은 일제의 치밀한 식민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만 한인이 보여준 고유의

주거습관에 대한 강한 집착이 이질적인 문화의 공존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주택문제를 야기하는 하나의 원

인이었다고 하는 점은 오늘날 신한옥의 필요성을 외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 주요 한인 관련 시설에 있어서는 가장 돋보

이는 것이 조선인민회의 건물들로서 만주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인을 일제 식

민통치의 공간 속으로 편입시키는데 가장 큰 구심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 훈련소 등

의 시설 역시 식민공간 속에서 재만 한인의 삶과 의식을

자연스럽게 식민사회로 편입 시키는 주요한 기능을 발휘

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만선일보의 기사 이외에

도 광고 부분에 주목을 해 본다면 당시 재만 한인 사회

35) 주성화, 중국 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주), 2007년, 211쪽

의 구조를 이해하는 또 다른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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